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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니북(www.moneybook.co.kr)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

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‘뉴스브리핑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많은 이용 부탁 드

립니다.  

 

1. 금리인상 관련 

* 예금은 단기상품, 대출은 고정금리로 

* 대출이자 부담되니까 갈아타봐? 

* 대출금리 즉각 올린 은행들 예금금리 인상은 미적 

* 메릴린치, 내달 0.25%P 추가 금리인상 예상" 

 

7/9 금요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2%에서 2.25%로 젂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었습

니다. 이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 

또한 메릴린치에서는 내달 0.25%P 추가 인상까지 예상하여, 하반기에는 금리인상

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. 이미 지난 뉴스브리핑에서 저희 머니북에서는 „금리인상 

시에 대비하는 10계명‟을 여러붂께 제시하였습니다만, 이에 대한 상세한 영향붂석 및 

대응젂략을 이슈리포트로 내일 화요일까지 제시하겠습니다. 

 

2. 적금 관련 

* 月복리적금 „삼국大戰‟ 

 

은행들이 내놓은 월 복리적금을 삼국지에 비유한 서울싞문 기사입니다. 이렇게 월 

복리적금은 지금까지 은행에서 적금의 경우 단리가 많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데

요. 복리란 „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‟형태를 말합니다. 기존 적금상품은 단리형이기 때

문에 매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, 월 복리형 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다음달

의 원금이 되기 때문에 단리보다 가파르게 돆이 불어납니다. 그러나, 금리가 낮고, 금

액이 작고, 기갂이 짧을 경우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만,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 대

단한 변화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.  

싞한은행 „월 복리적금‟인 „민트적금‟이 3개월 만에 20만좌를 유치했는데 실적의 70%

가 고객들이 선호하는 만기 1년짜리인 것을 감안하면 만기 3년짜리로서는 „대박‟인 

셈입니다. 우리은행은 7월 6일 „월복리연금식적금‟을 출시했습니다. 싞한은행의 월 복

리적금이 붂기별 납입 한도가 100만원인 데다 만기가 3년이어서 복리 효과가 그다지 

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만기를 5년으로 늘렸습니다. 농협의 „채움월복리적금‟도 7

일 현재 1만 2800좌(128억원)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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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보험 불완전 판매 관련 

* 보험소비자연맹, “홈쇼핑 · 텔리마케팅 보험판매 소비자피해 심각” 

 

보험소비자연맹(www.kicf.org)은 홈쇼핑과 텔리마케팅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소

비자피해가 설계사의 6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를 보험에서는 불완

젂판매라 하는 데요. 불완젂판매비율은 상품설명이 불완젂해 품질보증으로 해지하거

나 민원이 발생하여 해지되거나 무효 시킨 계약건수를 젂체 싞계약건수로 나눈 비율

입니다.  

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 별로 각 보험사의 불완젂판매비율을 감안하여 선

택하는 게 유리하며, 만약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것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

일반보험의 청약철회기갂이 가입일로부터 15일이나, 홈쇼핑이나 젂화, 컴퓨터 등의 

통싞판매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철회 기갂이 30일로 본인 마음대로 철회하는 제도를 

적극 활용하면 됩니다. 이 기갂이 지났다 해도, 자필서명(통싞판매는 음성녹음으로 

대체)을 안 했거나 보험약관을 못 받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못들은 경우 가

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.  

 

4. 차보험료 인상 관련 

* 차 보험료 내달 5~7% 인상될 듯, 보험개발원 가이드라인 제시  

* 차보험료 인상 없다던 금융감독원 뒤로는 2배 인상 허가, 소비자 우롱 

 

이미 뉴스브리핑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,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게 필요할 거 

같아 상반된 관점의 다른 기사를 소개합니다. 먼저 „자동차보험료 5~7% 인상한다‟는 

기사가 대세였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보도자료

를 중심으로 다룬 기사입니다.  

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„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책이 먼

저다‟ 라고 발표한지 2주일도 안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, 앞으로는 „인

상이 없다‟고 국민에게 발표하고 뒤로는 몰래 승인해주는 이중적인 행태로 말로만 

„소비자보호‟이지 „보험사보호‟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은 

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으로 싞뢰할 수 없다고 밝히며, 손해보험사들은 우선 초과사

업비를 줄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. 

 

기사는 그 기사의 기본 자료를 제공한 곳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.  

뉴스 홍수의 시기! Fact와 포장을 구붂한 시각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 

 

[머니북 money@moneybook.co.kr] 


